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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편지급을 촉구한다

1.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확산에 따라 전 국민이 당면한 경제적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가 시급하다.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의 문제, 즉 지급 대상에 관한 갑론
을박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 30일 3차 재난지원금의 명칭을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으로 확정하고 
전 국민이 아닌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순으로 선별지원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선별
지급 방식을 택하였다.

2.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에 우려를 표한다.

첫째,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것은 특정 계층, 지
역, 직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국가적 재난상황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마땅히 재난
지원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 세수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중산층, 고소득층
을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향후 이들이 이와 같은 지원금 지급이나 복지지출에 
대한 반대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 이처럼 선별지급은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모두 부적절하
다.

둘째, 공정한 선별 기준 자체를 믿기 어렵다. 우리는 이미 2차 재난지원금의 경험을 통해 재
난지원금의 선별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불필요한 논쟁을 수반하는지 알고 있다. 
소득기준으로 할 것인가? 자산 규모도 포함할 것인가? 아니면, 직종에 따라 구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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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득, 자산규모를 지닌 계층 내에서도 각자가 입은 피해가 천차만별이듯, 자영업자, 소상
공인으로 분류된 집단 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규모 및 체감정도는 전혀 다를 수 
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모두 고려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불공정 시
비는 곳곳에서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셋째,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를 축소할 수 없다. 가계 부채 증가세
가 급증하고 있고, 소규모 자영업 폐업률 또한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한
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3. 올 겨울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 되면서 감염경로를 확인 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의 숫자가 치솟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차별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처럼, 코로
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 역시 이미 정부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 
이상 선별지급 방식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 특정 계층, 특정 업종
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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